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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재연

<복수> 싱글채널 비디오, 컬러, 스테레오 사운드 1시간 6분 2026 두산갤러리 

제공

거대한 역사의 파도는 개인을 익명의 ‘복수(�x)’로 쓸어간다. 
저항은 그 반대편, 한 사람의 얼굴, 즉 ‘단수(®x)’를 되찾는 일에서 
비롯된다. 정여름은 장소와 기억의 역학을 탐구하며 지배 서사 
이면에 은폐된 존재를 추적해 왔다. 주한 미군 기지, 베트남의 
비무장 지대 등 지정학적 이데올로기가 응축된 공간을 증강 
현실, 인공 지능의 시선으로 가로질러 우리가 진실이라 믿어온 
역사의 허구성을 해부한다. 개인전 <복수>(8. 26~10. 17 
두산갤러리)에서 그는 줄곧 장소를 향해 던져온 물음을 이제 한 
사람의 얼굴 위에서 되묻는다. 주제작 <복수>는 1920년대 초 
아버지를 찾아 베트남으로 이주했던 실존 인물에서 출발했다. 
주인공이 자발적 이주자에서 남베트남 패망 이후 한국에서 반공 
프로파간다로, 다시 디아스포라로 변모하는 과정으로 이데올로기 
앞 개인이 얼마나 무력한지 증언한다. <양치기>는 어머니에게 
물려받은 냄새를 따라 고향을 찾아 떠도는 이야기를, <낮은 곳의 
에이프런>은 주인을 흡족게 하는 일에 삶을 저당 잡힌 하인의 
목소리를 들려준다.

<그라이아이: 주둔하는 신> 싱글채널 비디오, 컬러, 스테레오 사운드 33분 2020 두산갤러리 제공

<긴 복도> 싱글채널 비디오, 컬러, 스테레오 사운드 36분 2021 두산갤러리 제공1 / 2



“힘은 어디에서 오는가. 힘의 주인은 누구인가.” 작가가 전시를 
시작하며 던진 물음은 시몬 베유의 사유와 맞닿아 있다. 베유는 
힘이 그것에 굴복한 자를 사물로 만들며, 지배하든 복종하든 
누구도 그 주인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. 그렇다면 이 무자비한 
힘의 순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무엇인가. 베유가 끝내 믿었던 
것은 이름과 지위가 모두 벗겨진 뒤에도 인간에게 남겨진 것. 어떤 
힘도 사물화할 수 없는 ‘고유한’ 인간성이었다. 한 얼굴이 복수의 
어둠으로 사라지기 직전, 카메라가 붙드는 그 단수의 얼굴에서 
정여름이 지키려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.

정여름 / 1994년 서울 출생. 계원예대 융합예술과 졸업. SeMA벙커(2023), 합정지구 (2021)에서 개인전 개최. <보이지 않는 것을 보다>(폴란드 

바르샤바현대미술관 2026), <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> (수원 111CM 2024), <Natural Born Odds>(자카르타 살리하라아트센터 

2023)등의 단체전 참여. 두산연강예술상 (2024) 미술부문 수상.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 중. 두산갤러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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